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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마라톤 언택트 레이스는 계속된다…24일·25일 오프라인 레이스 개최

‘세상에 하
나 뿐인 달리
기’ 2020 서울
마라톤 언택트
레이스가 버추

얼 레이스에 이어 24일과 25일 잠실종합
운동장에서 오프라인 레이스로 펼쳐진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
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오프라인 레이
스를 진행하게 됐다.

오프라인 레이스에는 서울마라톤 버
추얼 레이스 미션을 1회 이상 달성한 참
가자에게 우선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버
추얼 레이스 미션 및 이벤트는 8월 14일
부터 10월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
됐고, 1만512명이 참가했다.

서울마라톤 언택트 레이스는 올림픽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하나의 트랙

으로 정확히 10km를 달린다. 10m 차이
를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하며, 지정 레
인에서만 달릴 수 있다. 앞 주자를 추월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월 레인을 이용해
야 한다.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생활방역 기준 규정에 따라 수시로 행사
장을 방역한다. 시간대별 80명 이하
(14개조)로 출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

기를 준수하며,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K-
방역 시스템에 맞춰 진행되는 ‘세계 6대
마라톤 중 최초·유일의 이벤트’ 서울마
라톤 언택트 레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스
포츠의 모범사례를 지향하며, 새로운
‘스포츠방역’ 모델을 제시할 대회로 기

대를 모은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을 기본 방안으로 하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위기를 맞은 국내 생활체육에 전
화위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대회 문의=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국
제마라톤’ 검색 후 일대일 채팅 또는 e메일
marathon@donga.com

철저한비대면…스포츠방역새모델로뜬다
버추얼레이스달성참가자우선자격
10km를 10m 간격두고순차적출발
K-방역 시스템 맞춘 유일한 이벤트

2005년부터 챔스리그 매시즌 골맛
메시 ‘16시즌 연속골’ 대기록 쏘다!

편집｜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조별리그1차전 1골1도움…5-1대승이끌어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가 21일(한국시간) 캄프 누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G조 조별리
그 1차전 페렌츠바로시(헝가리)와 홈경기 전반 27분 자신이 얻은 페
널티킥을 직접 차고 있다. 바르셀로나(스페인) ｜ AP뉴시스

리오넬 메시(33·FC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
FA)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초로 16시즌 연속 득점을 기
록했다. 메시는 2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2020∼2021시즌 UEFA 챔피언스리
그 G조 조별리그 1차전 페렌츠바로시(헝가리)와 홈경기
에서 1골·1도움을 올리며 팀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메
시는 전반 27분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어
대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메시는 이날 골로 ‘챔피언스리그 16시즌 연속 득점’이
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2005년 11월 파나티나이코스
(그리스)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은 이후 매
시즌 골 맛을 봤다. 특히 2008∼2009시즌부터 2011∼
2012시즌까지는 4시즌 연속 대회 득점왕을 차지했고,
2011∼2012시즌 뽑은 14골은 당시 역대 챔피언스리그
단일시즌 최다 득점이었다. 이후 메시의 라이벌 크리스
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2015∼2016시즌 16골로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갈아 치웠다. 호날두는 지난 시
즌까지 챔피언스리그 14시즌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다.

한편독일분데스리가라이프치히의황희찬(24)은이날
레드불아레나에서열린이스탄불바샥셰히르(터키)와챔
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1차전홈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투입돼팀의 2-0 승리에힘을보탰다.공격포인트를
신고하진못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흥행넘어사회적이슈화까지…日흔드는 ‘82년생김지영’

일 박스오피스 10위서 9위로 안착
저명인사60여명잇단호평쏟아내
현지언론,원작소설까지집중조명

최근 일본에서 개봉해 현지 박스오피스 9위까지
오른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일본 박스오피
스 상위권에 안착한 가운데 현지 저명인사
들의 호평 속에서 페미니즘과 성차별 등
여성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잇따라 끌
어내며 힘을 발휘하고 있다.

21일 글로벌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렌
트락에 따르면 ‘82년생 김지영’은 10월9일
일본에서 개봉해 첫 주말 10위로 진입했
다. 이어 2주차 주말이었던 16일부터 18일
까지 9위로 한 계단 올랐다.

영화 ‘82년생김지영’의현지흥행은앞서
130만 한국 독자의 사랑을 받은 원작소설과
도연관깊은것으로분석된다. 2016년조남

주작가가쓴동명소설은 2018년 12월일본
에서 번역 출간돼 최근까지 20만부 이상 판
매고를기록하며베스트셀러가됐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함에 따라 원작도 번역소설
로는 이례적으로 팔리며 새삼 주목받고 있
다”고 보도했다. 이어 “1982년생 김지영
이라는 흔한 이름의 평범한 여성과 그의
삶을 통해 한국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어려움을 그렸다”면서 “일본에서도 비슷
한 경험을 한 여성이 적지 않다”고 썼다.
도쿄게이자이일보 등과 영화전문 매체 등
많은 언론도 영화와 원작소설에 대한 일반
의 관심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현지 영향력을 갖춘
저명인사들의 영화에 대한 호평으로도 이
어지고 있다. 가수 미츠다 세이코, 작가 야
마우치 마리코,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고,

쇼와여대 반도 마리코 총장, 우가키 미사
토 전 TBS 아나운서 등 60여명의 인사들
이 “영화를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김
지영은 우리에게도 낯익다”는 등 공감의
글을 이어갔다.

이는 2018년 페미니즘 논란 속에서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소녀시대 수영, 가수
겸 연기자 설현 등 스타들이 원작소설을
언급했다 악성 댓글 등 일부 남성들의 공
격에 시달린 국내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영화의 주연 정유미는 출연 소식만으로도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

‘82년생 김지영’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통계상 여자아이 이름
가운데 가장 흔했던 ‘지영’과 김씨성을 붙여
당대 태어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차별과 아픔을 그렸다. 영화는 정유미와 공
유가주연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